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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특구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

세계는 지금 경제특구 전쟁 중

□ 국경없는 경제전쟁이 격화되면서 각국은 기업하기 좋은 특별한 지역,

즉 경제특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음

- 여건이 좋은 나라로 기업들이 이동을 하고 돈ㆍ사람ㆍ기술ㆍ지식이

모이는 현상이 심화

- 각국은 개방경제시대의 성장거점을 선점하기 위해 「무역+물류+기업

집적+기술혁신」이 결합된 경제특구를 개발

□ 중국은 70년대말부터 경제특구를 경제발전전략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활용해 왔음

- 경제특구를 자원 집중과 시장경제 확산의 전진기지로 삼아 경제ㆍ사

회 전체의 개방에 성공

·"중국의 개혁 성공과 러시아의 실패는 경제특구 설치와 운영방식의

차이에 기인" (스탠포드大 J.M.Litwack & Y. Qian교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 경제특구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었는데 중국이 개방전략

으로 채택한 이후 국제적 용어로 정착

- 이전에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자유수출지역(Free Export Zone), 수출가공

지역(Export Processing Zone) 등 주로 무역 진흥을 위해 특별구역을 지정

▷ 중국은 1979년 외자도입을 위해 선전[深玔]ㆍ주하이[珠海]ㆍ산터우[汕頭]ㆍ샤

먼[廈門:아모이]에 경제특구를 설치

▷ 1984년 상해를 개방도시로 지정하고 1991년 푸동(浦東)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

하는 등 범위를 확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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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ㆍ홍콩 등은 국가전역을 경제자유지역으로 삼아 발전해 온

사례

- 싱가포르 : 1998년 지식기반산업의 세계 허브(hub)를 달성하기 위한

「Industry21」계획을 발표

- 홍콩 : 1997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비

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 중

□ 유럽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정부주도하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하고 세계 유수 기업들을 유치

-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과 개방체제를 무기로 하여 세계적인 소프

트웨어 생산 기지로 변신

·원래 '부자나라 중 가장 가난한 국가(Poorest of the rich)'였으나 최

근 '켈트족 호랑이(Celtic Tiger)'로 명칭이 바뀌었음

- 핀란드 역시 울루 테크노폴리스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IBM, HP,

SUN, 컴팩 등 세계 일류기업들이 입주

우리의 현실 : 열악한 기업환경이 세계 중심국가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

□ 한국은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주요 기관들이 평가한 기업환경 순위에서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

나, 주요 경쟁상대국들과 비교할 경우 전반적으로 열위

·2002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한국이 27위로 대만(24위), 말레이

시아(26위) 보다 낮음

·미국의 Heritage 재단은 한국을 95년 이후 경제자유도가 가장 많이

하락한 10개국 중 하나로 평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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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환경 관련 국가별 순위

국가
평가기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네덜
란드

핀란드 스위스 한국

EIU (60) 3 27 4 12 1 8 5 26

IMD (49) 1 30 16 15 4 2 10 27

WEF (75) 2 15 7 4 3 1 5 28

Heritage (156) 4 35 9 20 4 14 12 38

Frase Inst.(62) 3 24 4 15 8 11 5 3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평가 대상국 수

자료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2002), IMD(2002), WEF(2001-2002),

Heritage Foundation(2002), The Frase Institute(2002)

□ 한국의 기업여건이 열악한 것은 외국인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서

알 수 있음

- 국내로 유입되는 직접투자가 적은 것은 세계기업들의 가치창출 거점

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의미

·신기술 도입, 공동개발, 인력교류 등 세계 일류기업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쟁원천을 확보하지 못함

국별 GDP 대비 직접투자 유출입의 비중(2000년 스톡 기준)
(%)

싱가

포르

네덜

란드

아일

랜드
중국 멕시코 미국 한국 일본

외국인투자/GDP 108.4 67.0 62.3 32.1 15.9 12.5 9.3 1.1

해외투자/GDP 64.6 88.2 16.8 2.5 1.5 12.6 5.6 5.9

자료 : UNCTAD(2001),『World Investment Report』

□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산업공동화에 대

한 우려가 제기됨

- 중국에 대한 국내기업의 관심이 높아, 향후 對중국 투자러시가 예상

·중국은 2001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해외투자 국가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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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급증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일본과 대만

▷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2002년 내에 경제특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

- 법인세 감면, 규제완화, 대학ㆍ연구시설 집적 등을 통해 기업입지 매력을 높이

는 방안을 고이즈미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검토할 예정

▷ 대만은 2002년「2조위안 쌍성(雙星)산업(디지털콘텐츠+첨단기술)」육성 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다국적기업 본사를 200개 유치할 방침

- 2조 위안은 2006년까지의 대만의 디스플레이 생산 목표액을 의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것이 시급함

□ 기업하기 좋은 공간을 창출하려는 국가간 경쟁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경쟁대열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음

- 중국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한국이 조기에 기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경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넛크래커로 전락

□ 경쟁력을 일거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특구 건설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시점

- 국내에서도 경제특구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재경부가 경제특구 관련 법의 제정을 추진 중

·경제특구의 스케일, 추진 의지 등에 있어 경쟁국들에게는 뒤지지만

움직임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 함

- 기업정책 및 규제를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구를 선진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경제특구를 과감한 규제완화, 시장원리의 구현, 기업 특성에 맞는 탄

력적인 제도 운영의 시험무대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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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경제특구 추진현황

1.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경제특구의 개념

□ 경제특구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

- 경제특구가 건설되면 초일류 기업들의 유치 및 집적, 다양한 시너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짐

·경제특구는 단순한 외자유치 수단이 아니며, 모든 기업이 최상의 조

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임

- 경제특구는 공간적 범위나 입주기업의 국적보다는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양질의 경영자원과 인프라 등에서 승부가 남

경제특구의 개념

·초일류 기업들의 유치ㆍ집적을 통한「클러스터」및 대외「네트워크」

·생산, R&D, 교역, 금융 중심의「세계적 복합거점」

·지식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산업 고도화의「핵심 지역」

·국내 법을 적용받지 않는「특별 행정자치구」

경 제 특 구

• 초 일 류 기 업 들 의 클 러 스 터

• 생 산 , R & D ,  교 역 , 금 융 의 세 계 적 거 점

• 경 제 성 장 · 산 업 고 도 화 의 주 도 지 역

해 외

자 유 로 운 이 동

국 내

타 지 역

국 가 역 량
집 중

차 등

지 정 학 적
위 치

사 업 서 비 스

기 능

완 벽 한
인 프 라

경 영 자 원
Pool

행 정 지 원 과

인 센 티 브

경 제 특 구

• 초 일 류 기 업 들 의 클 러 스 터

• 생 산 , R & D ,  교 역 , 금 융 의 세 계 적 거 점

• 경 제 성 장 · 산 업 고 도 화 의 주 도 지 역

해 외

자 유 로 운 이 동

국 내

타 지 역

국 가 역 량
집 중

차 등

지 정 학 적
위 치

사 업 서 비 스

기 능

완 벽 한
인 프 라

경 영 자 원
Pool

행 정 지 원 과

인 센 티 브

지 정 학 적
위 치

사 업 서 비 스

기 능

완 벽 한
인 프 라

경 영 자 원
Pool

행 정 지 원 과

인 센 티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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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구는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전용

단지 등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

- 산업단지는 제조공장을, 외국인전용공단은 외국기업만을, 자유무역지

역은 수출지향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목적과 범위가 제한적

-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부분적 혜택을 제공

- 경제특구는 세계적 경쟁력 추구, 기업국적 불문, 국가차원 추진 등의

특징이 있음

경제특구와 국내 타 단지ㆍ지역의 비교

구분 경제특구

현행 국내 도입 형태

국제자유도시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개념
초일류 기업의

유치/집적

외국기업들의
경제활동 중 일부

를 보장

관세유보를 통한
수출 지원

제조업 관련 외국
기업들의 집단

도입
목적

국가경쟁력 제고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외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외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특성

최고의 여건
(無규제,無세금,

無위험 등)

규제 완화 지역
(행정/조세/언어/

주거생활 등)

관세 부담이

없음

인센티브

(조세지원)

수혜

대상
국내외 기업 외국기업 우대 외국기업 우대 외국기업 우대

사례 - 제주도 마산, 익산 등 천안, 평동 등

경제특구의 유형

□ 경제특구에는 생산형, 국제교역형, 복합형, 지식창조형의 4가지가 있음

- 우리 나라의 외자유치와 관련된 단지들은 대부분 생산형에 속하며, 일

부 국제교역형과 복합형에 해당

삼성경제연구소 6



CEO Information 364호

경제특구의 유형

구 분 내 용 국내 유형

생산중심형

- 저렴한 생산비용 및 세제상의 혜택 등을 이점

으로 기업의 생산거점을 유치

- 전통산업 지역과 첨단 산업지역으로 구분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국제교역

중심형

- 지리적 이점, 물류 인프라 등이 강점이며 기업

의 물류 및 무역 거점으로 활용
관세자유지역

생산교역

복합형

- 국제 금융기능, 생산 기능, 물류 및 무역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식창조형

(복합형+지식

네트워크)

- 생산 교역의 복합 이외에 서비스기업, 연구기

관, 대학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술개발

거점까지 운영이 가능

-

□ 경제특구는 초기 생산형과 교역형 중심이었으나 점차 복합형으로 그리고 지

식창조형으로 진화해 왔음

-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관련 지역들과 멕시코의 마낄라도라, 아일랜드

등은 생산형에 속하고 홍콩과 네덜란드 등은 국제교역형에 해당

- 중국 푸동과 싱가포르 등은 복합형에 해당되는데, 최근 싱가포르는 지

식창조형으로의 전환을 추진

경제특구의 발전과정

기 능

지 식 창 조 형지 식 창 조 형

•홍 콩 , 네 덜 란 드

생 산 중 심 형생 산 중 심 형

생 산 /교 역
복 합 형

생 산 /교 역
복 합 형

시 간

국 제 교 역 중 심 형국 제 교 역 중 심 형

R & D 센 터 /대 학 유 치 등
R & D  기 반 강 화

산 업 C l u s t e r화 및

지 식 네 트 워 크 형 성

물 류 , 경 영 인 프 라 의 개 선

•한 국 (기 존 의 외 자 유 치 지 역 )

•아 일 랜 드 , 멕 시 코 마 킬 라 도 라

•싱 가 포 르

•중 국 푸 동

< 미 래 형 경 제 특 구 >기 능

지 식 창 조 형지 식 창 조 형

•홍 콩 , 네 덜 란 드

생 산 중 심 형생 산 중 심 형

생 산 /교 역
복 합 형

생 산 /교 역
복 합 형

시 간

국 제 교 역 중 심 형국 제 교 역 중 심 형

R & D 센 터 /대 학 유 치 등
R & D  기 반 강 화

산 업 C l u s t e r화 및

지 식 네 트 워 크 형 성

물 류 , 경 영 인 프 라 의 개 선

•한 국 (기 존 의 외 자 유 치 지 역 )

•아 일 랜 드 , 멕 시 코 마 킬 라 도 라

•싱 가 포 르

•중 국 푸 동

< 미 래 형 경 제 특 구 >

지 식 창 조 형지 식 창 조 형

•홍 콩 , 네 덜 란 드

생 산 중 심 형생 산 중 심 형

생 산 /교 역
복 합 형

생 산 /교 역
복 합 형

시 간

국 제 교 역 중 심 형국 제 교 역 중 심 형

R & D 센 터 /대 학 유 치 등
R & D  기 반 강 화

산 업 C l u s t e r화 및

지 식 네 트 워 크 형 성

물 류 , 경 영 인 프 라 의 개 선

•한 국 (기 존 의 외 자 유 치 지 역 )

•아 일 랜 드 , 멕 시 코 마 킬 라 도 라

•싱 가 포 르

•중 국 푸 동

< 미 래 형 경 제 특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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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산업단지 유사지역의 형성과정

□ 국가주도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60년대부터 공업단지를 건설

- 울산공업단지가 1962년에 최초로 조성되기 시작한 이후, 생산중심의

각종 단지들이 건설됨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생산중심 단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

- 90년대 중반 기존의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전환되었고 IT산업, 벤처

기업, 문화산업 등을 위한 단지들이 다양하게 출현

□ 외자유치가 필요해지면서 외국기업들을 위한 특별 지역들을 지정

- 1970년 마산에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이 외국기업용 단지의 효시

·1965년에 지정된 대만의 가오슝(高雄) 자유지역을 모방

-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기업 우대 지역들이 급증

□ 이들 단지나 특정지역들은 하드는 갖추었으나 소프트가 특히 취약하

며,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입지한 경우도 많음

- 국내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들은 생산 기능, 물리적 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 금융, 기술컨설팅 등 기업서비스가 취약

-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들도 공급자 입장에서 건설되어, 외

자유치라고 하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생산비, 인프라 등에서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불리

·세계 유수기업의 본사나 지역본부 유치 실적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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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나 특정지역의 담당부처가 서로 다르고 부처간 협력도 미흡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관할

부처가 상이

국내 산업단지와사례 비교

국내기업 지원 외국기업 유치

종류 부처 종류 부처

생산

·울산공업단지(1962)

→산업단지(1995)

·벤처집적단지(1997)

·문화산업단지(1999)

·소프트웨어진흥단지

(2000)

건교부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마산수출자유지역(1970)

→자유무역지역(2000)

·외국인전용기업단지

(1994)

·외국인투자지역(1998)

산자부

산자부

재경부

교역 - ·관세자유지역(2002) 재경부

복합 - ·제주국제자유도시(2002) 건교부

지식창출 - -

기타
·대덕연구단지(1974)
·관광특구(1994)

과기부
문광부

-

3. 최근의 경제특구 추진내용

□ 경제특구는 90년대 중반부터 건설이 논의되다가 올해부터 급물살을 타

기 시작

- 90년대 중반 정부의 세계화 추진, 90년대말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

과정에서 동북아 거점 국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국가적 추진 의지가 약하여 논의에만 그쳤고 청사진 마련 등 실천에

는 나서지 않았음

- 2001년 하반기 기업, 협회, 연구기관 등이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2002

년 초부터 정부차원에서 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시작

·2002년 8월 재경부가 경제특구법률(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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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추진 경위

·95년 전후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이 제기되었고 물류, 금융

등의 거점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됨

·99.12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2020) 에서 개방형 국토거점을 제시

·00. 8 21세기의 초일류 국가비전(개방형 통상국가의 추진전략) 제시(정부)

·01. 8 동북아 물류ㆍ국제비즈니스 중심지의 신무역전략 제안(무역협회)

·01.11 세방화시대의 신개방국토거점 육성방안 제시(국토연구원)

·01.12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추진 방안 마련(정부)

·02. 1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 발표(대통령 연두회견)

·02.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발표(정부)

·02. 8 동북아 지역물류국가의 건설 관련 세미나 개최(교통개발연구원/미국

동서문화센터)

·02. 8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합법률(안) 입법예고(재경부)

-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이후 추진 가능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구의 내용

□ 재경부 법률(안)에 나타난 경제특구는 기존 외국기업 유치제도의 연장

선상에 있음

- 지역 지정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외국ㆍ국내기업 차별 문제 등 쟁점

이 다수 존재

·지역안배, 국내제도 적용, 부처간 비협조 등이 우려되는 사항

- 세계적 경제특구를 지향하기에는 법률(안)이 획기적이지 못함

·주변국 경제특구들에 비해 입지여건, 생산비, 인프라 등에서 불리한

특구를 만들 경우 또 하나의 평범한 산업단지로 전락

□ 주변국 경제특구의 수준, 세계 유수기업들의 요구, 국가 장기전략 등을

고려하여 법률 내용 보완이 필요

- 출발단계부터 푸동,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앞선 경제특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높게 가져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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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경제특구

지정요건

·공항ㆍ항만ㆍ교통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필요한 부지의 확보 용이성 및 개발비용 수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외국인의 투자수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수도권 일부

지정 예정

-부산/광양항

지정 예정

지정절차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신청

·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정여부 결정

-지자체간

경쟁우려

인

센

티

브

대상 ·외국기업 -국내기업 제외

내용

·세제지원(기존의 외국인투자제도와 동일)

·외국어/외화 통용 등

·교육, 의료, 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 지원

-기존과 동일

-신규

-신규

관리운영

조직

·경제특별구역위원회(재경부 소속 : 총괄)

·경제특별구역기획단(위원회 산하 실무단)

·경제특별구역 사무소(특구내 외국기업 지원)

·지자체(시도지사 직속의 특구내 행정담당)

-전담조직 불명

(외국과 같은

전담조직 없음)

Ⅲ. 외국 경제특구의 사례

주요국의 경제특구 비교

사례 장점 면적 인센티브 주관 부처

멕시코

마낄라도라

미국시장 인접

저렴한 노동력

국경 20km 이내

→ 해안과 내륙

으로 확대

관세 면제

통관 간소화

멕시코 투자청

지방정부

아일랜드
유럽 인접

S/W 인력 풍부

아일랜드 전체

(한반도의 1/3)

외국인기업

법인세 10%

(02년부터 국내

외 모두 12.5%)

투자개발청

(IDA)

네덜란드
배후 유럽시장

물류ㆍ인프라

네덜란드 전체

(남한의 1/2)
우대조치 없음

투자진흥청

HIDC(물류)

중국 푸동
중국시장 잠재력

각종 특혜

533km2

(1.6억평)
법인세 15%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싱가포르
배후 동남아시장

물류ㆍ인프라

싱가포르 전체

(1.8억평)

수출관련

소득세의 90%

10년간 면제

경제개발청

(EDP)

주 :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는 국가 전체로 주변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면서

인프라, 제도 등에서 차별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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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멕시코 마낄라도라 : 미국시장을 지향하는 전통산업 생산기지

고용창출과 수출촉진을 위해 조성

□ 60년대 중반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멕시코

정부가 마낄라도라 제도를 시행

- 해외기업, 특히 미국기업 유치를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1965년

부터 '보세가공지역'을 의미하는 마낄라도라(Maquiladora)를 조성

·멕시코인들의 미국 남부지방 취업을 허용하는 멕시코-미국간 협정이

1964년에 종료되면서 실업문제가 대두

·Salas 당시 상공부 장관이 아시아 보세가공지역들을 시찰한 후 도입

□ 페소화가 과대평가되었고 아시아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았던 1966∼83

년간에는 보세가공지역으로서 매력이 낮아 뚜렷한 발전이 없었음

□ 1984년 이후 페소화가 실세가치 수준으로 떨어지고 아시아 국가들의

임금이 높아지게 되자 마낄라도라는 비약적으로 발전

- 현재 GM, 포드, 모토롤라, NEC 등 마낄라도라 입주기업들이 멕시코

총수출의 48%, 총수입의 34%를 차지

마낄라도라의 발전 추이

1980 1983 1989 1993 1999

유치기업(개) 620 600 1,655 2,114 3,294

종업원(만명) 12 15 43 54 113

수출액(억달러) 25 36 123 218 337

자료 : 谷浦妙子(2000), 「メキシコの産業發展」, アジア經濟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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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역 확대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

□ 마낄라도라의 지역제한을 완화 내지 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 마낄라도라는 당초 북부국경지역 20km 이내로 한정되었으나, 1971년

해안지역으로 확대되었고 1972년에는 국내 전체로 확장

- 1989년 외환위기 타개책으로 전향적인 新마낄라도라법을 제정

·외국인의 투자지분 상한선을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新마낄라도라 제도」를 시행

- 1994년 NAFTA로 역내무역이 자유화됨에 따라 특혜 자동 소멸

·경과 조치로서 2000년까지 마낄라도라를 계속 운영

- 1998년「新마낄라도라 제도」를 시행하고, 전기ㆍ전자, 자동차, 섬유

등 22개 산업에 대해 低관세 적용 등으로 우대

2. 아일랜드 : 유럽의 실리콘밸리

외자유치 발전전략 채택

□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아일랜드는 전통적 농업국가로, 1958년

'경제확대 5개년 계획'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전략을 채택

- 과도한 외자의존으로 인해 음식료, 인쇄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이

외국기업들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었음

·아일랜드기업들은 하청생산을 담당

□ 외국기업 위주 산업구조의 취약성이 80년대 경제위기로 표출되자 아일

랜드 정부는 새로운 산업전략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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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젊은 컨설턴트였던 Ira Magaziner가 작성한 「Telesis Report

(1982)」가 이후 아일랜드 발전전략의 근간이 됨

·해외기업과 아일랜드기업간 연계강화와 선도기업 육성을 제안

- 80년대 말까지 거시경제 성과는 개선되었으나 산업경쟁력은 답보상태

□ 90년대 들어 외국인투자 정책과 국내산업 육성정책을 분리하고, 틈새

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육성

- 투자개발청(IDA)이 외국인 투자를, 아일랜드 산업개발청(Enterprise

Ireland)이 국내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

- 90년대 들어 연평균 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유럽의 실리콘밸

리'로 부상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 생산 특화전략

- 아일랜드는 자국이 경쟁력이 있는 소프트웨어 생산부문에 특화

ㆍ세계적인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양하고 유럽용 소프트웨

어의 현지화와 생산에 특화

- 소프트웨어 생산기업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생산 클러스터

를 형성함으로써 해외기업들을 유치

ㆍ198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출한 이래, 컴퓨터 어소시에이트, IBM, 오라클, 노

벨, SAP 등 세계적 소프트웨어기업들이 대부분이 진출

-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산업은 2000년 수출 78억 달러로 세계 1위

유럽 최저수준의 법인세

□ 유럽 최저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

-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유럽 최저수준인 10%의 법인세 적용

·2001년 약 1,300개의 외국기업이 14만명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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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통합 이후 차별적인 조세부가를 금지함에 따라, 2003년부터는 국

내외 기업의 차별없이 12.5%의 법인세를 적용

3. 네덜란드 : 유럽의 관문

유리한 지리적 위치와 탁월한 인프라를 겸비

□ 네덜란드는 거대시장 유럽을 배후에 두고 있는 물류 중심지

- 반경 500Km 이내에 1억 6천만의 인구와 주요 도시들이 있고, 유럽

3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에 위치

- 유럽의 물류기지화를 지향하여 인프라 투자를 적극 추진

·로테르담항은 연간 500만개 이상의 컨테이너, 3억톤 이상의 화물처리

가 가능한 세계 최대의 항구

·세계 10대 공항중 하나인 스키폴공항은 연간 1백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

- 전국적인 광섬유망과 디지털화된 정보통신망을 자랑

- 현재 유럽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30%, 유럽에서 수출되는 물량의 65%

가 네덜란드를 경유

효율적인 수출입여건 조성

□ 효율적인 수출입 여건을 조성하여 유럽 교역의 통로로서 역할

- 로테르담항이 유럽 관문으로 자리잡고 있고, 항구를 둘러싸고 운하,

도로, 철도, 항공 등 연계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어 유럽 전역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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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내 유통기능을 가진 미국회사의 50%, 일본회사의 40%가 네덜란

드에 유럽지역본부를 두고 있음

네덜란드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 인구가 집결되어 있는 유럽의 중심에 소재

ㆍ신제품의 테스트 마케팅에 적합한 소비시장에 인접

▷ 네덜란드와 유럽 배후 지역을 연결하는 운송 인프라 완비

▷ 수세기 전통을 자랑하는 국제무역 경험과 노하우

▷ 교육 수준이 높고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인력 풀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이 없음

▷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보세)보관과 국제유통이 가능한 물류 시스템

▷ 사전 조세결정, 이중과세방지 체계가 정비

▷ 유럽에서 파업률이 가장 낮은 등 사회적 안정

4. 중국 푸동 : 중국 경제발전의 전진기지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특구 푸동

□ 중국은 개방ㆍ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의 핵심지역으로서 푸동을 육성

- 중국이 용이고 상하이가 용의 머리라면 푸동(浦東)은「여의주」

·“푸둥을 양자강의 龍頭로 하여 상해를 국제경제, 금융, 무역 중심으

로 발전시켜 장강 삼각주 및 장강 유역의 경제발전을 리드하라”

(강택민 주석, 1992년 10월 12일의 제14차 중앙위원회 전국대표회의)

- 총 1억 6천만평(533㎢)을 특구로 지정하여 국내외 기업을 유치

- 푸동을 집중 육성한 뒤 상하이, 나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

·특히 푸동을 생산, R&D 및 물류의 허브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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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에 대해 각종 투자유인을 제공

□ 푸둥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각종 특혜를 제공

- 중국의 법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33%인데, 푸동에 진출한 합작 제조

업체는 15%의 세율이 적용됨

- 중국에 진출한 합작업체가 획득 이윤을 중국내에 재투자하고 합작기

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기납부 소득세의 40%를 환급

-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종업원 고용자주권을 보장

·외지인 모집의 자유를 부여하고 개별적 고용계약을 인정하며 고용계

약 해지의 자유도 보장

- GM, IBM, GE, 필립스, 알카텔, 시티뱅크 등 70여개 다국적 기업들이

푸동에 진출

·중국기업이 6천여개 입주해 있으며 한국도 70여개 기업이 6억 달러

를 투자

- 해외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푸동지역의 임대료와 경영진,

컴퓨터 전문가, 금융전문가 등 고급인력의 인건비가 급등

생산, 금융, 교역의 복합형을 지향

□ 4개 개발구(陸家嘴, 金橋, 外高橋, 長江)를 중심으로 생산, 금융 및 교

역의 복합적인 발전을 추구

- 4개 지역별로 첨단산업과 환경친화적 산업위주로 유치대상을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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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둥의 개발구별 유치산업

개 발 구 유 치 산 업

루자쭈이

(陸家嘴)

- 금융, 무역, 증권, 보험 등을 유치하여 상하이의

첨단 금융 무역 지역으로 육성(28㎢)

진차오(金橋) -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가공지역(20㎢)

와이가오차오

(外高橋)

- 국제 자유무역 지대(10㎢)

- 황포강을 따라 형성된 부두를 바다로 옮기는 플랜을

수립하고, 1,0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

장강(長江)
- 하이테크 기술개발 지역(25㎢)로 유전자, 생물의학 등

BT, IT 등의 투자를 유치

5. 싱가포르 : 지식창출형을 지향

제조업기반 취약을 외자유치로 보완

□ 1965년에 독립한 싱가포르는 제조업 기반과 국내자본이 거의 없어 처음부터

외자 유치를 통한 발전전략을 선택

- 아시아의 무역, 물류, 금융, 비즈니스의 허브(Hub)를 지향

·싱가포르는 면적이 683㎢로 서울과 비슷한 크기

- 동남아 화교와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투자 확대, 다국적 기업의 장기

투자 유도 등을 통해 협소한 국내시장 및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극복

□ 단순 중계무역을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고도화를 추진

- 단순중계무역으로는 무역규모가 증가해도 고용이 늘지 않았으며, 이러

한 문제를 인식한 싱가포르 정부는 60∼70년대 산업구조재편을 추진

-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과 금융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고용기준

과 분쟁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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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80년간 연평균 9%의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당초 10%를 상회

하던 실업률이 3%대로 하락

다양한 투자우대제도를 운영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도화를 위해 투자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를 제공

-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

·수출이 총수입의 20%가 넘거나 연간 1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을 수

출하는 기업에 대해, 수출관련 소득세의 90%를 최대 10년간 면제

- 국제 비즈니스 종합센터로의 발전을 위한 우대제도 시행

·지역본부(Operational Headquaters: OHQ) 지정우대, 국제무역회사

(Authorized International Trader: AIT)에 대한 조세감면, 국제원유

취급회사(Authorized Oil Trader: AOT)에 대한 조세감면 등

- 외국인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없으나, 개인소득세가 매우 낮아서 실

질소득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장점

·싱가포르의 6천여개 외국기업들은 고용의 52%, GDP의 35%를 차지

복합형에서 지식창조형으로 변신 중

□ 싱가포르는 생산, 무역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최근 더 나은 입지를 찾

아 탈출하는 기업 사례가 증가

- 금융ㆍ세제, 임금 등에서 이점을 가진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상당수 기

업들이 이전

□ 지식창조 클러스터를 지렛대로 하여 기업 유출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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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국립대학 인근 50만평을 생명공학,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의 육성을 위한 「싱가포르 과학단지(SSP)」로 조성

- 2003년 완공되는 "원-노스 프로젝트"(대학과 연계된 생명공학단지 건

설계획)에 150억 달러를 투자

·바이오기술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존스홉킨스대학과 BT관

련 첨단기술업체 등을 유치하여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바이오산업 관련 '스타 과학자'들을 전략적으로 유치

싱가포르가 유치한 스타과학자들

- 싱가포르는 바이오 연구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스타

과학자들을 영입

·세계 최초의 복제 양 '돌리'의 연구팀장이었던 스코틀랜드 앨런 콜맨(Alan

Colman)을 영입

·위암억제 유전자를 발견한 일본 교또대학의 이또교수와 연구팀을 영입

·미국국립암센터의 에디슨 리우(Edison Liu) 등도 영입된 인사

Ⅳ. 경제특구 추진의 성공조건

경제특구 건설에 국가역량을 집중

□ 경제특구는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폭제(trigger)로서,

국가역량을 집중 투입해야만 성공할 수 있음

- 입지지정, 추진체제, 관련 제도,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새롭게 발상

을 하고 과감한 조치를 시행

- 국토개발, 산업발전, 외자유치, 인적자원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고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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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수출자유지역의 교훈

- 70년대 수출견인차 역할을 했던 마산 수출자유지역은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에 따라 각종 법규 적용에서 제외되었고 파격적 혜택을 받았음

·박정희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가적 관심의 대상

·1971년 첫 수출을 했고 1974년 1억불, 1978년 6억 3천만불 수출 달성

- 임금상승, 노사갈등 등으로 한때 외국기업들이 빠져 나가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최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IT부품 등 첨단산업으로의 변신

에 성공함으로써 활기를 되찾았음

- 수출자유지역의 성공모델로 평가받아 개도국 관료들의 벤치마킹 방문이 이어짐

□ 10년 이상 걸리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초대형사업이므로, 추진 주

체들이 열정을 가져야 하고 특히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초일류국가를 향한 국가 리더의 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경제특구 추진

의 전제조건

- 기업이 생산, R&D, 물류 등의 기능을 이전하도록 특구추진 주체들이

열정을 갖고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

·정권 교체 등에 따라 추진 주체가 바뀌더라도 특구 운영의 기본 틀과

제도는 일관성을 유지

특구 경쟁력 확보를 위한 Positioning

① 위치 및 규모

□ 스타급 특구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전략을 채택

- 지역균형을 감안하여 특구를 여러 개 건설할 경우, 모두가 국제경쟁력

을 확보하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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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우선 성공한 다음, 타 지역으로 모델을 확산

□ 수도권(서울 서부)에 대규모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집중 개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대안

- 국제공항, 배후 단지, 고급인력 공급, 경영지원 서비스, 생활여건 등에

있어서 그나마 수도권이 주변국들과 경쟁할 수 있음

·국내외 고급인력들이 非수도권 지역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경제특구

가 수도권을 벗어날 경우 첨단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유치가 어려움

·非수도권은 해당 지역에 맞는 특화업종 육성,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수도권과의 동반 발전을 도모

- 기업의 생산ㆍ업무 공간뿐 아니라 기업지원 시설, 생활 공간, 위락 시

설 등의 입지를 위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

·1억평 정도의 대규모 단지를 사전에 지정하고 핵심사업부터 단계적으

로 개발

② 운영 : 1국 2체제로 출발해서 전국으로 확산

□ 1국가 2체제 형태인 홍콩을 벤치마킹하여, 기존 국내 법의 적용을 받

지 않는 새로운 투자자유지역을 조성

- 한국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국내 조건과는 단절된

특구 지역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

·열악한 노사관계, 기업규제 등 한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

- 외국의 성공적인 경제특구들을 참고하여 독창적인 모델을 창안

·홍콩(1국 2체제, 교역), 푸동(국가적 지원, 장기 안목, 인프라), 아일랜

드(외자유치), 싱가포르(리더십, 지식창출) 등을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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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전권을 부여

- 독립 기구가 기업마인드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 조직구조, 급

여 등에 있어서 파격을 인정

- 일률적이고 양적인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해당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

·아일랜드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사

전에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조건을 제시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EDB)의 기업 유치 마케팅

- EDB는 싱가포르의 경제 및 산업정책을 기획하는 기관으로써 해외기업의

유치 업무도 수행

- 외국기업 유치시 해당 기업의 업종 특성, 종업원 성향 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시

·미국기업 유치시에는 경제적 인센티브 외에 골프장 건설계획을 인센티브에

포함시키는 등 감성적으로 접근

③ 기능 : 초기 생산ㆍ교역 복합형, 장기적으로 지식창조형을 지향

□ 초기에는 생산ㆍ교역 복합형을 지향하여 동북아 중심 특구로 정착

- 생산형(전통제조업)으로는 푸동 등에 비해, 교역형으로는 싱가포르 등

에 비해 경쟁력이 열세에 있음

- IT를 중심으로 한국이 강점이 있는 하이테크 분야 기업을 적극 유치

-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용량을 확장하고 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북아 및 아시아의 물류거점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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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는 지식창출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를 강화

- 양호한 R&D기반과 생활여건을 제공하여 유수 기업들의 R&D센터, 우

수대학 등을 유치

수도권 경제특구의 발전단계별 모습

지식창조형

특구

지식창조형

특구

생산•교역

복합형 특구

생산•교역

복합형 특구
기능

선행

과제

2003년 이전 2003년-2010년

•특구 지정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법규/제도 정비

•유치기업 수요 조사

운영
전국토로

확산

전국토로
확산1국 2체제형1국 2체제형

•인프라 정비

•외국인 생활 환경 조성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마케팅

•고급 인력 양성 및 확보

•학교 및 연구기관 유치

•산학연계 프로그램 충실화

•특구 내 노사관계 등 관행정립

•특구 내 기관-외부 기관간의

교류활성화

2010년 이후

•특구 내 관행. 기준의

특구외 지역적용

지식창조형

특구

지식창조형

특구

생산•교역

복합형 특구

생산•교역

복합형 특구
기능

선행

과제

2003년 이전 2003년-2010년

•특구 지정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법규/제도 정비

•유치기업 수요 조사

운영
전국토로

확산

전국토로
확산1국 2체제형1국 2체제형

•인프라 정비

•외국인 생활 환경 조성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마케팅

•고급 인력 양성 및 확보

•학교 및 연구기관 유치

•산학연계 프로그램 충실화

•특구 내 노사관계 등 관행정립

•특구 내 기관-외부 기관간의

교류활성화

2010년 이후

•특구 내 관행. 기준의

특구외 지역적용

핵심기업 유치에 승부를 걸어야 함

□ 해당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스타급 기업을 유치

- 유치 대상은 해당 산업에서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기업

- 다국적 기업들의 동북아 지역본부를 적극 유치

·현재 주요 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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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une Global 100대 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 분포(2002년 5월 현재)

구분 홍콩 싱가포르 동경 코베 북경 심천 서울

지역본부 22 21 5 1 5 1 1

주: 1) 동북아 지역본부를 운영하는 42개 기업의 분포

2) 14개 기업은 복수의 지역본부를 운영

자료: 이창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구상 및 실현방안, KIEP, 2002

□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국내기업들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하고 외국

기업과 동등한 인센티브를 부여

- 세계적 명성이 있는 국내기업이 입주할 경우, 사업이나 기술에서 연관

이 있는 해외기업들이 진출하게 됨

·무선통신분야의 강자인 노키아와 에릭슨이 각각 핀란드 울루와 스웨

덴 시스타에 입주함으로써 관련 해외기업과 인재들이 집적

- 수출비중, 합작비율, 영위 업종 및 기능, 생산ㆍ기술ㆍ고용 파급효과

등에서 기준에 적합한 국내기업들은 입주를 허용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경제특구에 남는 것이 유리

□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노사관계 등을 대폭 개선

- 주변국 경제특구들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여건을 제공

·원칙적으로 無규제를 지향하고 토지가격, 임대조건, 세율 등에서 파

격적인 혜택을 부여

- 노사안정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노사문제 전반을 담당할 노사전담

관을 배치

·제도보다는 노사갈등을 없애겠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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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

□ 경제 특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구현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

- 세계 일류 기업ㆍ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

다면, 특구라는 구획을 일부러 설정하지 않아도 됨

- 특구 운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

한 후에 이를 타 지역으로 확산

·특구와 관계 없이 인프라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 특히 우수인재를 배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특구의 경쟁력

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음

- 한국이 세계적 기업들이 탐을 내는 인재들의 집합장이 되어야, 해외기

업들이 유입되고 국내기업도 빠져나가지 않음

□ 제도나 관행에 있어서도 기업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제공

-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기업이 정해진 룰을 따르면

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박재룡, 유석진, 복득규, 최인철

(seripjr@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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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8. 27 8. 28 8. 29 8. 30 9. 2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

1,200.0

118.13

1,201.0

118.63

1,201.5

118.26

1,201.9

118.40

1,202.4

118.13

금리
회사채(3년 AA-, %)

국고채(3년, %)

6.40

5.56

6.39

5.56

6.36

5.53

6.23

5.45

6.26

5.50

주가지수(KOSPI) 724.17 724.05 724.94 736.40 751.98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0년 2001년 2002.4월 5월 6월 7월 8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9.3

7.9

35.3

3.0

4.2

-9.8

.. ..

6.3

7.7

7.4

.. ..

산업생산

평균가동률

16.8

78.5

1.8

73.2

7.4

77.7

7.7

76.4

5.4

73.3

8.9

75.2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4.1

(88.9)

0.26

3.7

(81.2)

0.23

3.1

(70.7)

0.08

2.9

(66.1)

0.04

2.7

(61.6)

0.04

2.7

(62.6)

0.06

..

..

..

소비자물가상승률 2.3 4.3 2.5 3.0 2.6 2.1 2.4

수출(억달러)

(증감률)

수입(억달러)

(증감률)

1,722.7

(19.9)

1,604.8

(34.0)

1,504.4

(-12.7)

1,410.0

(-12.1)

131.9

(8.8)

125.5

(11.9)

141.8

(6.6)

126.9

(9.8)

129.3

(0.0)

119.2

(1.7)

136.0

(19.4)

129.5

(16.5)

141.6

(20.4)

129.0

(13.8)

경상수지(억달러) 122.4 86.2 -0.1 10.0 8.2 0.3 ..

외환보유액(억달러) 962.0 1,028.2 1,076.5 1,096.3 1,124.4 1,155.0 ..

총대외지불부담

(억달러)
1,363 1,199 1,221 1,236 1,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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